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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 터널서 차량등 안켜면 벌금 ‘200元’

中 게임시장 32조원 돌파

中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시행

중국은 12월 15일부터 터널 진

입 시 차량등을 켜지 않으면 200

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. 터널 진

입 시 차량의 ‘(하향) 전조등’과 함

께 ‘차폭등’도 동시에 켜야 한다. 

이는 빛에 의한 시각적 차이를 피

하고, 운전자가 도로를 살피는 데 

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이다. 또한 

터널 내 빛 부족 현상을 막을 수 

있어 터널 내 장애물 발생시 즉각

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. 또 앞차

와 뒷차에게 경고의 역할을 해 불

필요한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.  

따라서 터널 진입 전에 하향 전

조등(近光灯)을 반드시 켜야 한다. 

눈이 빛에 적응해 교통사고 발생 

가능성을 낮추며, 터널 내 빛을 보

충함으로써 전방 도로를 살필 수 

있게 한다. 또한 터널 내 운전시 반

드시 차량 속도를 통제해야 하고, 

상향 전조등은 켜선 안된다.  

터널 진출입시 빛의 변화에 적

응하지 못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

하는 경우가 많아 터널 내 사고가 

많이 발생한다. 이 같은 이유로 현

재 터널 내 전자 감시카메라 설치

를 늘리고 있다. 

신하영 기자

올해 중국의 게임시장 매출액이 

2000억 위안(32조6600억원)을 웃

돌고, 사용자 수는 6억 2600만 명

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. 

지난 21일 ‘2018 중국 게임산업 

연례회의’가 하이난성(海南省) 하

이커우시(海口市)에서 진행됐다 

고 인민망(人民网)은 전했다. 이 

자리에서 발표된 ‘2018년 중국게

입산업 보고서’에 따르면, 올해 중

국의 게임시장 매출액은 2144억

4000만 위안에 달해 전년동기 대

비 5.3% 증가했다. 또한 사용자 수

는 전년동기 대비 9.2% 증가한 6

억2600만 명, 상장 게임기업 수는 

199곳에 이른다. 

반면 PC 게임 시장의 매출액은 

전년동기 대비 4.5% 감소한 619억

6000만 위안, 사용자 수는 전년동

기 대비 5% 감소한 1억5000만 명

에 달했다. 웹게임 시장의 매출액

은 126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동

기 대비 18.9% 감소했고, 사용자 

수는 2억2300만 명으로 전년동기 

대비 13% 감소했다. 

올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연

구개발한 온라인 게임 매출액은 

1643억9000만 위안으로 전년동

기 대비 17.6% 증가했다. 

이종실 기자

중국이 ‘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

트(2018년판)’(市场准入负面清单)

을 전면 시행키로 해 금지품목만 

아니면 모두 시장진입이 가능해졌

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. 지난 

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

상무부는 ‘네거티브리스트’를 공

개하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

않은 업종, 분야, 업무 등은 모두 

합법적이고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

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. 

네거티브리스트는 ‘진입 금지

류’와 ‘허가 진입류’ 크게 두 가지

로 분류하고, 총 151개 사항(事项), 

581개 관리조치가 포함돼있다. 종

전에 시범 시행되던 네거티브리스

트에 비해 사항이 177개 감소하고 

관리조치가 288개 감소했다. 

중국은 2016년 3월 ‘시장진입 네

거티브리스트 초안(시범판)’을 발

표하고 톈진, 상하이, 푸젠, 광동 등 

4군데서 시범 시행해 왔다. 이듬해

에는 시범지역을 15개로 늘렸다.  

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

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

외자투자 관리에 포함되는데 반해 

이번에 발표된 시장진입 네거티

브 리스트는 대내외 투자자 모두

에게 적용되는 관리조치이다. 외

자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

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모

두 동등한 시장진입 원칙을 적용

받게 된다.  

윤가영 기자 

내년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상

승과 하락 없이 ‘안정’ 유지를 위한 

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. 지난 

24일 전국 주택·도시건설 공작회

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북경청

년보(北京青年报)는 27일 전했다. 

회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

을 유지했으며, 주요 도시 집값의 

과도한 상승세가 억제됐으며, 시

장 전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

났다고 진단했다.  

내년에는 땅값 안정, 집값 안정, 

안정 전망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

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한

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내년 부동

산 시장은 ‘안정(稳)’ 기조임을 강

조했다. 

최근 허저(菏泽), 주하이(珠海), 

광저우(广州)에서 일부 제한 정

책을 풀면서 경미한 변화가 나타

나고 있다.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     

“이 같은 경미한 조정은 도시별 정

책에 따른 것으로 자체 상황에 맞

춰 부동산 정책을 조정한 것이기 

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이 풀릴 

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”면서 “내

년 부동산 시장은 ‘안정’을 기조가 

이룰 것”이라고 전했다. 

24일 열린 주택·도시건설 공작회

의에서는 내년에도 통제정책의 연

속성, 안정성을 이어가며, 부동산 

시장의 수급 양방향 조절을 강화

하고, 주택공급 구조의 개선과 실수

요 지원 및 투기성 수요 억제로 시

장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. 

종합적으로 내년 집값은 안정된 

기조를 이룰 전망이다. 각 도시 관

리자들은 급격한 집값 상승과 하

락이 나타나길 원치 않으며, 심지

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문책

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

로 ‘안정’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

평가다. 반면 집값 하락이 두드러

진 지역은 차츰 통제 정책을 풀고, 

잠재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은 현 

통제정책을 유지하게 된다. 

이종실 기자

 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‘안정’

금지품목만 아니면 OK

사용자 6억 2600만 명

주택수요 높은 지역 통제정책 유지


